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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관점에서 감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보통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성인동화’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라고 인식하며 그 둘을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도 존재하므로 그 둘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쓰여야만 

한다. 이에 필자는 성인동화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의 형식 혹은 동화라는 이름

을 빌려 창작된 이야기’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동화 본연의 특성을 간직하며 창작된 동화’로 분류하였다. 그리하면, ‘성인동화’는 자연스

레 아동문학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학이 될 것이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아동문

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학이 된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란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어린

이와 어른 모두가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할 수 있는 동화’라고 정의 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꼬마 옥이｣를 감상해 본 결과 ｢꼬마 옥이｣는 충분히 ‘어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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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동화’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성인동화, 아동문학, 이원수, ｢꼬마 옥이｣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성인동화가 출판시장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1) 그 이후 성인동화는 우리 문학에서 급격하

게 그 폭이 넓어지며, ‘문학적 틈새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문학의 선봉

에 우뚝 자리하고 있다’2)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이는 ‘교보문고 북마스터

가 추천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19선’3)처럼 독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그

러한 책들을 모아 소개하고 추천하는 글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인동화는 현재까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생각하는 동화’, 

‘어른이 읽는 동화’, ‘성인(용)동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4) 대

부분이 이들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인식하며 별다른 구별 없이 사

 1)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 �출판저널� 280,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p.39.

 2) 손종일, ｢성인용 동화의 영역탐구 -첨부작품:“어린왕자를 찾아서”｣, 중앙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6.

 3) 교보문고 북마스터가 추천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19선(2013) : http://navercast.naver. 

com/magazine_contents.nhn?rid=2030&contents_id=39071

 4) 샘터에서 출판된 정채봉의 동화는 ‘생각하는 동화’라는 부제를, 열림원에서 출판된 

정호승의 소설은 ‘어른이 읽는 동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그리고 최지훈은 ‘성인동

화’, 손종일은 ‘성인용 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성인만이 읽을 수 

있는 동화가 아니라, 성인도 읽을 수 있거나 성인이 읽기에 더 적절한 동화라는 의미

에서 각기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試考  501

용하고 있다. 물론 성인동화라는 용어는 문학의 정식 갈래 개념이나 유형

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겨졌던 동화가 성인에게까지

도 읽혀질 수 있다는 소비나 유통과 관련된 용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인동화라 일컬어지

는 작품들 중에는 “어른들도 읽는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5)고 

평가받는 정채봉의 동화처럼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독자로 하는 성인동화

도 있고, 정호승의 ‘어른이 읽는 동화’ 시리즈처럼 어린이가 읽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읽기엔 다소 난해한 성인동화도 있고, ‘어른을 위

한 잔혹 동화’나 ‘그로테스크한 19금 성인동화’6)등과 같이 어린이는 읽어

서는 안 되는 성인만을 위한 성인동화도 있다. 성인동화의 붐과 열풍이 지

속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그 내용과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

는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용어 정리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

진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성인동화의 범주와 그 용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그리고 성인동화로 칭해지지만 어린이와 어른 모두

가 읽을 수 있으며 동화 본래의 속성을 보존하고 있어 아동문학에서 다루

어질 수 있는 성인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지칭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후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7)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관점에서 감상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여태껏 

이원수의 동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소개되거나 그러한 관점에서 

 5) 허연, ｢(인터뷰)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 작가 정채봉씨 “어른과 아이가 공감하는 세

계를｣, 매일경제 1997.04.28., 31면 기사.

 6) 국수경 편역,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2006, 백암) ; 편린 지음, ‘그로테스크한 19금 

성인동화 시리즈’ �푸른 수염�, �빨간 망토�, �라푼젤�, �거위치는 소녀�, �이반, 불새, 

회색 늑대�(러브홀릭, 2014)

 7)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소년세계�와 �학원�지에 연

재되었던 작품이다. 



502  韓民族語文學 第67輯

연구된 글은 없었기에, 본고는 이원수의 작품세계를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

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어른들을 위한 동화

1. ‘성인동화’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 혹은 ‘성인동화’라는 말이 독자들에

게 친숙하게 다가서게 된 것은 아무래도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는 정채봉이 2001년 당시 ‘한국 아동문학의 흐름을 선도해 

왔고 현재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동문학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후, “생텍쥐페리 동화 �어린왕자�는 한국의 아동문학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쳤다. 아동문학의 본격 성장기에 동화의 무한한 문학적 가능

성을 보여주었으며, 작가들이 추구해야 할 한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많은 

작가들이 �어린왕자�를 통해 아동문학의 본질을 새로이 인식하였으며, 창

작 자세를 달리 하였다. 한편으로 작품의 ‘난해성’ 문제를 불러 오기도 했지

만, 동화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8)라고 내린 결론에서

도 그러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린왕자�의 영향과 함께 

“동화의 영역을 성인을 위한 동화로까지 넓혀 저변 확대에 성공”9)하였다

고 평가받는 정채봉의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인해 ‘어른들을 위한 동화’(성

인동화)는 대중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문학동네’

에서 안도현, 김지수 김진경, 이하석, 전경린 등 문단의 중견과 신진 작가가 

 8) 정채봉, ｢생텍쥐페리가 한국아동문학에 미친 영향｣, �인문과학연구� 20,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95-103. 

 9) 조일영, ｢정채봉 동화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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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참여해 집필한 ‘어른을 위한 동화’시리즈, 열림원에서 출간한 정호승, 

안도현의 ‘어른이 읽는 동화’ 시리즈, 샘터에서 펴낸 ‘어른을 위한 동화’ 등

이 그 붐에 힘을 보탰다.10) 이처럼 이십년 전부터 우리 문학에서 급격하게 

그 폭이 넓어지며 이제는 당당히 문학코너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성인

동화’의 영역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성인동화’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사

용하고 있다. 이는 출판업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들 역시 마찬가지

이다. ‘성인동화’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연구자로는 최지훈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동화는 비록 성인동화라고 불리거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거나 

간에 ‘어른도’ 읽을 수 있는 동화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11)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 역시 이들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손종일은 “성인용 동화는 그 대상이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라는 점

에서 그 격을 달리 하게 된다. 그렇듯 성인용 동화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기에 거기서 오는 그 대상의 차이가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보다 한층 고

차적 문학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고 하였으며, 박재형은 

“동화 중에는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내용이나 문장이 좀 난해한 것들이 있

고, 어린이들보다 젊은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가 있어 성인동화라는 말이 

생겨난 듯하다.”13)며 어린이들이 읽어도 되지만, 내용의 난해성이나 고차

10) 박천홍, 앞의 글, pp.38-39.

11) 최지훈, ｢동화작가 정채봉론 - 동심과 신앙적 가치관이 엮는 성인동화의 가능성｣, 

1989, p.34.

12) 손종일, 앞의 논문, p.3.

13) 박재형, ｢(서평) 소위 성인을 위한 동화라는 것, 이상배의 <눈물꽃>, 송재찬의 <찬란

한 믿음>, 김상삼의 <가슴앓이 새>｣, �아동문학평론� 18-4, 한국아동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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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학정신이 내포되어 있어 성인들에게 더 적절한 동화라는 정도로 ‘성

인동화’를 특징짓고 있다. 

하지만 “‘어른이 읽는 동화’는 ‘어른’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와 ‘동화’에 

방점을 찍은 이야기로 나뉜다. 전자가 잔혹성․악마성․성욕 등 인간의 본

성탐구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후자는 순수성․사랑․희망의 전언을 담고 

있다.”14)는 박천홍의 분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후자처럼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두 읽어도 좋은 성인동화가 있는 반면, 전자처럼 어린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성인만을 위한 성인동화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인동화라는 용어는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까? 최지훈은 “어린이가 아닌 세대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표기로서 성

인 동화라는 말을 만들어 쓰는 것도 무방할 것이고, 소년만을 위한 소설이 

존재하듯이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창작된다고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아동문학의 범주에서 

관심을 가질 바가 못 될 것”15)이라며 성인동화라는 용어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동화라는 용어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성인동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성인동화’의 ‘성인’이 현실적으로 ‘성인

소설’의 ‘성인’과 일반 언중에게 다른 뜻으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학문적(과학

적) 용어로서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

되어 쓰이지 않으면 과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동화’의 ‘성인’

을 ‘성인소설’의 ‘성인’과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된다면 ‘성인만 읽어야 하는 동

1993, p.131.

14) 박천홍, 앞의 글, p.39.

15) 최지훈, 앞의 논문, p.33.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읽기 試考  505

화’가 되어 동화가 지닌 본래 개념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을 바꾸면 

‘성인이(만) 읽어야 하는 동화’는 아동문학일 수 없으므로 이미 동화가 아니라 

‘소설’인 것이다.”16) 

“어른도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두고 ‘성인동화’라고 하면 되겠는가? 수준

이 난해해 어린이가 이해하기 벅찬 동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동화가 아니다. 

동화적 수법을 빌렸을 뿐, 소설과 같은 서사 문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동화

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를 위한’ 서사 문학이기 때문이다.”17)

그의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참고할만한 내용이고 수긍이 가는 논리이기

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출판계에서는 성인만을 위한, 성인

들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야기)이 ‘성인동화’라는 부제를 달고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18) 그것이 ‘성인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든, 기존 동화를 바탕으

로 하여 성인용으로 각색 혹은 재창작된 것이든, 동화적인 수법을 빌린 것

16) 최지훈, ｢아동문학 장르, 다시 생각한다｣, �아동문학평론� 34-3, 한국아동문학연구

원, 2009, p.129.

17) 최지훈, ｢동화 문학의 하위 갈래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창비어린이� 8-3, 창작과비

평사, 2010, p.79.

18) 최지훈은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아동문학의 범주로서 관심

을 가질 바가 못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과문 탓인지는 모르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작품은 생산된 적이 없었으므로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믿는다.”(최지훈, 

｢동화작가 정채봉론 - 동심과 신앙적 가치관이 엮는 성인동화의 가능성｣, p.33)고 하

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그는 ‘성인만을 위한 동화’의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듯하다. 아마도 이 글을 쓸 당시인 1989년에는 ‘성인만을 위한 동화’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류의 글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선 이후에는 성인만을 위한 동화는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부류의 책들에 대한 고려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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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그것들이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동화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갖고 있

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제는 이미 ‘성인동화’라는 용어가 일반화 

된 이상, 이러한 현상과 추세를 가로막거나 성인만을 위한 동화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니므로 성인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하는 것

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에 필자는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볼 수 있는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성인만이 볼 수 있는 동화는 ‘성인동화’로 구별하여 명명하자고 제

안한다. (최지훈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성인동화’는 성인만화, 성인영

화 등과 같은 용어 등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은 봐서는 안 되는’이라는 금지

의 뉘앙스를 풍길 뿐만 아니라 ‘동화’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린다. 반

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어른들이 읽으면 더 

좋은’ 동화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화’ 본래의 속성을 제대로 보존한다. 그

러므로 성인동화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의 형식과 수법 혹은 동

화라는 이름을 빌려 지어진 동화의 탈을 쓴 이야기’이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동화 본연의 특성을 간직한 

업그레이드 된 동화’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성인동

화’는 성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스레 아동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학이 되고,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들도 그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기에 아동문학 범주에 포함시켜 함께 다뤄도 무방한 문학이 되는 

것이다. 

2.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정의

이 부분에서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성인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지칭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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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역시 ‘성인동화’처럼 ‘어른’(성인)이라는 단어

와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인 ‘동화’라는 단어가 결

합된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언어유희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한다. 그

러하기에 절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용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동화’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은 용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

운 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논리적으로나 용어상으로나 큰 문제없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문학이란, 작가가 아동이나 동심의 고향으

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창조한 문학”19)이며, “아동문학의 

본질은 무엇보다 그것이 동심을 구현한다는 데 있다. 동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자세로서, 아동기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내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순

수”20)이며, “어른이 읽어도 읽히는 아동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동문학가

의 올바른 자세”2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바로 아

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동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른들에 좀 

더 비중을 두어 그들을 위해 창작된 동화를 일컫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어린왕자�

19) 석용원, �아동문학 원론�, 동아학연사, 1982, p.15.

20) 조하연, ｢정채봉 동화에 나타난 동심의 구현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4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0, p.335.

21) 이재철 (｢남겨야 될 글과 버려야 될 글｣, �아동문학 평론� 12-4,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87, p.13.)은 아동문학가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어른이 읽어도 읽히는 아동문학 

작품, 어떤 감동과 새로운 노력이 보이는 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느낌이 

있는 글, 그런 글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는 자세,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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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레옹 베르트에게 -22)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거기에

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이유는, 이 어른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조차도.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

는 것이다. 그 어른은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 모든 해명이 충분치 

않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이 예전에 어린이였던 그 시절의 그분에게 기꺼

이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모두 처음에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오 베르트에게

별다른 설명과 해설 없이도 �어린왕자�가 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불

리고 인정받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글이다. 박천홍은 생텍쥐

페리의 이 글이 성인동화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며, ㉮“한 때 어린

아이였던 어른에게 그 기억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을 위한 동

화23)라고 정의한다.

195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후안 라몬 히메네스(Juan Ramon Jimenez)

는 �모르게 마을의 시요일�(원제:Platero and I)의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22) 생텍쥐페리 지음, 이정림 옮김, �어린왕자�, 범우사, 1991, p.10. 

23) 박천홍, 앞의 글,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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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아이들에게만 읽도록 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24)

나는 아이들만을 위한 글을 지금까지 써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른이 읽고 감동을 받은 책은 아이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조금씩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비단 어른과 아이들 느낌의 차이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감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 말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특징을 잘 대변해 준다. 이에 근거

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이야

기로써, 어린이는 어린이의 느낌대로, 어른은 어른의 느낌대로 감동을 받

을 수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정채봉은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영역을 개척하며 동화 

독자층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이 동화를 쓰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믿음을 나도 믿

는데 나의 신앙은 동심이다. 흔히들 동심을 아이 마음으로 말하나 나는 한걸

음 나아가 영혼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동심으로 우리는 악을 제어할 수 

있으며, 죄에서 회귀할 수 있으며, 신의 의지에로 나갈 수 있다. 이 영혼의 

고향(동심) 구현이 나의 작품 세계의 기조이다.25)

그리고 권순연은 정채봉의 동화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정채봉의 동화는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인간 본질에 

24) 후안 라몬 히메네스 지음, 김은정 옮김, �모르게 마을의 시요일 (Platero and I)�, 

국일문화사, 1991, pp.11-12.

25) 정채봉, ｢왜 동화를 쓰느냐고 물으신다면｣, �물에서 나온 새�, 샘터, 199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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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유가 동반되어 인간 영혼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는 문학으

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그의 문학은 주제나 구조가 심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

에 ‘성인동화’, ‘생각하는 동화’, ‘성장소설’이라는 여러 꼬리표로 청소년이나 

성인이 즐길 수 있는 동화 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린이에

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계층이 읽을 수 있는 동화문학을 확인하고,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동심의 마음을 찾으려는 어른 독자에게까지 독자충의 

확대를 불러온 것이다.26) 

위의 정채봉이 동화를 쓰는 이유와 정채봉 동화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영혼의 고향인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고, 어

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동심의 마음을 찾으려는 어른 독자까지도 독자

층으로 받아들이는 동화”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참고할만한 것으로 안도현의 견해가 있다. 그는 “어른동화는 단

순한 구성 속에서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제를 담아낼 수 있다. 어른과 

어린이, 동화와 소설의 ‘중간찾기’가 어른동화가 나아갈 방향”27)이라고 하

였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견해이긴 하다. 하지만 필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

화’는 ‘어른과 어린이, 동화와 소설의 중간찾기’라기보다는 어른은 어른대

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동화이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위 ㉮․㉯․㉰의 정의를 종합하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란,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

는) 어른들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어른에게는 어른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26) 권순연, ｢정채봉 동화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4.

27) 박천홍, ｢‘동심으로의 회귀’ 이끄는 성인동화｣ 중 ‘시적 상상력과 감성적 문체로 빚은 

성인용 동화’(안도현 인터뷰),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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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충분히, 아니 

마땅히 아동문학에 속하는 문학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

을 위한 동화’는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아동문학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3.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조건

필자가 바로 위에서 내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정의는 곧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즉,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①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은 동화일 것

②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그 대상으로 하

여 창작된 동화일 것

③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어른에게는 어른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동화일 것. 이는 곧 ‘어른

들을 위한 동화’의 작품에 대한 해설(해석․분석․연구 등)은 어린이와 

어른, 둘 모두의 관점(입장, 시선, 수준 등)이 모두 반영되는 가운데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④ 어른들이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일 것

이 외에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정채봉이 우리

나라에서 “어른들도 읽는 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평가받게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채봉의 동화는 작가의 동심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식이 표출이 된 뛰어난 작품으로 동화문학의 독자층을 넓히

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28) 또한 “정채봉의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동심

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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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동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정채봉 동화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에게까지 두루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9)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첨가할 수 있다. 

⑤ 작가의 동심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식이 표출이 된 뛰어난 동화일 것. 

⑥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한 

동화일 것. 

이러한 조건들을 염두에 두면, 잔혹성․악마성․성욕 등 인간의 본성탐

구에 무게 중심을 둔 성인동화, 어른만을 그 대상으로 한 성인동화, 어린이

가 읽기에 과도하게 난해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이 어려운 

성인동화, 아동문학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성인동화들은 그 어느 것도 ‘어

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문학

적 이념으로 하여 지어진 동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린이의 눈높이에만 

맞게 창작되어 어른들이 보았을 때 별다른 공감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동화이거나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해낸 동화가 아니라

면 그 역시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심을 이념

으로 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지어진 동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삶의 보

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해낸 뛰어난 작품으로서 (저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른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심을 회복할 수 있

는 동화라면 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분류될 수 있다. 이원수의 ｢꼬마 

옥이｣가 여태껏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소개되거나 연구된 적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30) 필자가 ｢꼬마 옥이｣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관점에서 감

28) 이미희, ｢정채봉 동화의 특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2.

29) 조일영, 앞의 논문, p.2. 

30) 이원수 자신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은 타이틀이나 부제를 달고 동화를 출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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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Ⅲ. ‘어른들을 위한 동화’ 관점에서 본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는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소년세계�와 

�학원�에 연재되었던 작품이다.31)

｢꼬마 옥이｣는 ㉠처음 이야기 ㉡그림자들의 이야기 ㉢옥이와 자장가 ㉣

옥이의 천국 ㉤별나라 구경 ㉥삼월의 무도회 ㉦복사꽃 피는 저녁, 이렇게 

일곱 편의 이야기로 엮여있는 중편 동화이지만 그들을 각각 독립된 작품으

로 볼 수도 있다. 작품 속의 중심인물은 동화작가인 ‘나’와 이미 죽은 소녀 

‘옥이’이며, 죽은 ‘옥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또는 ‘나’가 옥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주된 내용이다.

｢꼬마 옥이｣는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의 삶의 파괴, 고난과 죽음, 가족 

해체 등을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 후의 황폐한 현실과 아동 

개인이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을 환상적인 장치로 풀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32) 또한 1950년대 작가의 기억과 체험을 동화라는 장르로 집결해 

놓은 작품이며,33) 한국아동문학에서 오랜 시간 판타지 동화의 정전 노릇을 

적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쓴 동화가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그 내용이 

어른들이 보기에 유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활발한 동화 창작 활동을 하던 

1950∼70년대 당시에는 아직 ‘어른들을 위한 동화’와 같은 종류의 용어가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거나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31)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이원수, �꼬마 옥이�, 창비, 2013년(개정3판)”이다. 

32) 박종순, ｢이원수 문학의 리얼리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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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작품34)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채찬석은, “이원수는 동화의 소재를 생활주변이나 사회현실, 정치문제 

등과 같은 성인 사회에서 선정하여 동화에 적용시킴으로써 동화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의 위대성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극복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현실참여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35)고 하였는데, ｢꼬마 

옥이｣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꼬마 옥이｣에서 작품 전체를 

일관되게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랑이다. ‘옥이’가 죽고 난 후에

도 ‘나’의 앞에 나타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나’와 ‘옥이’의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특히 ㉣옥이의 

천국 ㉤별나라 구경 ㉦복사꽃 피는 저녁에서 크게 부각된다.36) ㉣옥이의 

천국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든 옥이에

게 하느님께서는 “아무데서나 사랑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니라.” (p.186)고 

말씀하신다. ㉤별나라 구경에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

이나, 언니가 동생을, 동무가 동무를, 남편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

은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일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세상에

서나 하늘에서나 눈물과 괴로움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p.197)

라며 별들이 사랑을 먹고서만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들도 사랑이 있어야지

33) 오세란, ｢이원수의 <꼬마 옥이>에 나타난 자기 반영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p.317.

34) 박영지, ｢1950년대 판타지 동화 연구 -이원수의 <꼬마 옥이>와 강소천의 <꿈을 

찍는 사진관>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2

35) 채찬석, ｢이원수 동화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51-63.

36) 이들 이야기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림자들의 이야기 역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배덕임(｢<꼬마 옥이> 내의 그림자모티프 연구｣, �동화와번역� 16, 

2008, pp.217-242.)은 ｢꼬마 옥이｣에서 영혼, 환영, 무의식의 이미지로 표출되는 그림

자 모티프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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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라 일깨워준다. ㉦복사꽃 피는 저녁에서는 

사랑을 주기 보다는 받는 것만을 좋아하며, 소유하기만을 고집하는 어리석

은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미 죽은 ‘옥이’가 살아있는 어른인 ‘나’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을 

주고, ㉣옥이의 천국에서는 ‘옥이’의 사랑의 눈물로 지옥에 있는 어머니와 

뱀에게 몸을 감긴 동무를 구원해 주고,㉤별나라 구경에서는 사랑을 먹고 

사는 별들이 사라지지 않게 변함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라고 일깨워준다. 

이러한 ‘옥이’의 모습에서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아동이 남을 위해 마

음을 써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

적 세계관”37)을 엿볼 수 있다.

｢꼬마 옥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요소는 ‘죽음’이다. ｢꼬마 옥이｣ 

자체가 옥이가 죽고 난 이후 ‘옥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에서도 ‘죽

음’은 이 동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옥이와 자

장가는 전쟁 속에서 잃은 딸 ‘상희’에 대한 ‘나’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이

며, ㉤별나라 구경은 그리워해 주는 이가 없으면 이내 빛을 잃고 사라질(죽

을) 수밖에 없는 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삼월의 무도회는 ‘3․1 

독립운동’으로 희생된 영혼들에 대해 꽃들이 들려주는 당시에 대한 이야기

이다. 이렇듯 ‘죽음’이란 요소가 ｢꼬마 옥이｣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아무

런 거부감도 주지 않는다. 이오덕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인생의 근본 문

제인 죽음과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동문학에서

도 할 수 있음을 선생의 동화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 이 동화집은 

거의 모든 작품이 죽음에 관계되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죽음

이란 것이 조금도 두렵거나 꺼림칙한 것으로 그쳐있지 않고 읽는 이들에게 

37) 박종순, 앞의 논문, p.163.



516  韓民族語文學 第67輯

깊은 생각을 주고, 혹은 위대한 행위로 나타나고, 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고 아니면 영원한 삶의 즐거움이나 평화스러움으로 이어지

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38)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는 ｢꼬마 옥이｣가 

그만큼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앞 장에서 필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꼬마 옥이｣는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꼬마옥이｣는 동심을 문학적 이념으로 삼은 동화이다. 

｢꼬마 옥이｣의 작가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동심 회복을 위해 일생을 살다간 위대한 어린이’39) 이원수라는 사실만으

로도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다만, 이원수의 동심은, 아이들에게 

나쁜 것이나 추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동심천사주의’에서 벗어

나 “현실성에 주목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서민 어린이들의 

현실의 삶을 주목하고 작품에 담았다”40)는 특징을 지닌다. 

② ｢꼬마 옥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

을 그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동화이며, ③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어른에게는 어른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

하게 하는 동화이며, ④ 어른들이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이다.

｢꼬마 옥이｣는 1950년대에 창작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어린이들에게 사

38) 이오덕, ｢겨레의 삶과 희망을 담은 동화｣, �꼬마 옥이�, 창비, 2013, pp.218-219. 

39) 이원섭, ｢(추도문) 티없이 영원한 동심｣, �아동문학평론� 6-1, 아동문학연구원, 1981, 

p.12.

40) 우미옥, ｢한국 아동문학의 알레고리 연구 -이원수와 마해송 동화의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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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받는 동화라는 사실에서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

가 없다.41) 그렇다면, ｢꼬마 옥이｣가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였는가가 문제이다. 김지영은 “이원수는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

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삶이나 현실과 중첩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아동문학이라고 해서 언제나 천국 같은 세상을 그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원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42)라

고 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서도 이원수가 동화를 쓸 때, 어린이뿐만 아니

라 어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꼬마 

옥이｣에 등장하는 작가는 어른이므로 동심을 망각했지만 옥이를 만나는 

순간 동심을 회복하여 환상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대언할 수 있게 된다.”43)

는 사실에서도 이 작품이 동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른들까지도 그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어른들이 읽으며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옥이와 자장가나 ㉦복사꽃 피는 저녁의 경우엔 동화작

가인 ‘나’의 이야기이며, 어른인 ‘나’의 아픔과 고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

어 더 쉽게 어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다. 특히, ㉡그림자들의 이야기에서 

‘나’가 옥이가 경험한 그림자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상에 남을 속

이기 잘하는 사람도 제 그림자만은 속이지 못하리라. 내 그림자가 나와 같

이 있기를 싫어하는 날에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아무 가치도 보람도 

41)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꼬마 옥이｣는 동화집 �꼬마 옥이�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일 것이다. 창비(창작과 비평사)에서 1977년 2월 초판 발행된 이래 2013년 4월에

는 개정3판 5쇄가 발행되었다. 이렇듯 3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꾸준히 발행된다는 

것만으로도 �꼬마 옥이�는 동화계의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다. 

42) 김지영, ｢이원수 동화의 현실주의적 성격｣,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47.

43) 오세란, 앞의 논문,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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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 않겠니?”(p.172)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이것은 곧 이 작품이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와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어른들이 동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동화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⑤ ｢꼬마 옥이｣는 작가의 동심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식이 표출이 된 

뛰어난 동화이며, ⑥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한 동화이다. 

｢꼬마 옥이｣는 7개의 이야기가 사랑을 그 주제로 하고 있으며, 죽음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는 작품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림자들의 

이야기는 ‘선행’과 ‘정직’을, ㉢옥이와 자장가는 ‘전쟁의 참혹함’과 ‘부성애’

를, ㉥삼월의 무도회에서는 ‘조국과 겨레의 소중함’ 등을 주된 주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꼬마 옥이｣는 작가 이원수가 동심에 기초하여 다양한 주제

의식을 표출해 내며, 문학일반의 원칙이 되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진리를 

동심으로 표현해 낸 동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꼬마 옥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로 인정되고 감상될 수 있는 것이다.

Ⅳ. 나오는 말

지금까지 ‘성인동화’라 일컬어지는 것들 중에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읽을 수 있어 아동문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인동화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지칭하고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

준으로 하여 이원수의 동화 ｢꼬마 옥이｣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인정되

고 감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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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성인동화’의 붐이 인 이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른이 읽는 동화’, ‘생각하는 동화’, ‘성인(용)동화’ 등의 부제를 단 서적들

이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다. 그런데 출판업계나 연구자들 대부분이 이들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인동화’ 중에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읽을 수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어린이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적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고를 준비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

어지지 않은데다, 그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거나 연구한 글도 거의 

없어, 본고의 시도는 여러 면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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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Won-Su’s Fairy Tales, ‘Kid, Wogi’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Fairy Tale for Grown-Ups’

Lee, Hwang-Jin

This paper analyzed the reason why Lee Won-su’s collection of fairy tales 

“Kid, Wogi” can be apprecia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fairy tale for 

grown-ups”. Ahead of appreciating and analyzing the work,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fairy tale for grown-ups” was attempted. In general, “fairy 

tale for grown-ups” and “adult fairy tale” are perceived to be different 

expressions with the same meaning, and they have been used without clear 

distinction; however, because there are fairy tales that are aimed only at 

adults and cannot be read by children these two should be strictly 

distinguished in use. Accordingly, the writer proposes to indicate adult fairy 

tales as “stories aimed only at adults created by borrowing the form of a 

fairy tale or the name of a fairy tale”, while indicating fairy tales for grown-ups 

as “fairy tales created while keep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 fairy tale 

aimed both at children and grown-ups”. In this way, “adult fairy tale” will 

be naturally literature that cannot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hildren’s 

literature, while “fairy tale for grown-ups” will be literature that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hildren’s literature. Also, “fairy tale for grown-ups” 

is created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adults; thus, it is defined as being 

a “fairy tale which both children and adults can understand and appreciate 

at their own level”. Focusing on these facts, as a result of considering “Kid, 

Wogi”, “Kid, Wogi” was confirmed to conform sufficiently to be a “fairy tale 

for grown-ups”. 

Key Word : fairy tale for grown-ups, adult fairy tale, children’s literature, Lee 

Won-su, “Kid, W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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